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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토탈, 에너지기업으로 환골탈태
2012년까지 사업비중 30%로 확대 … 액체석유화학 합성수지도 강화

삼성토탈이 에너지 사업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화학기업으로 입지를 넓힌다.

유석렬 사장은 1월28일 태평로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하는 에너지사업 비중을 2012

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매출규모도 8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토탈은 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해 약 1600억원을 들여 2009년 9월부터 대산공장에 항공유, 선박유 등 석

유제품 생산설비와 LPG(액화석유가스) 탱크를 건설하고 있다.

석유제품 생산설비가 완공되는 2010년 8월부터는 항공유 50만톤, 선박유 10만톤을 생산해 중국 및 싱가폴에

수출할 예정이다.

또 6월부터는 방향족 및 BTX 공장에서 나오는 중간 반제품을 활용해 불순물 제거과정을 거친 후 고급자동

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고옥탄가 프리미엄 휘발유를 생산한다.

휘발유 생산량은 10만톤에서 2011년 20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해외시장에 전

량 수출키로 했다.

아울러 2009년 착공한 LPG 저장탱크 4만톤이 완공되면 5월부터 LPG 100만톤을 중동에서 직접 수입해 60

만톤은 나프타(Naphtha) 대체원료로 사용해 원가를 절감하고, 나머지는 자동차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삼성토탈이 에너지사업에 나설 수 있는 배경은 다른 석유화학기업과 달리 정유기업들이 보유한 방향족 공

장과 BTX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향족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중간 반제품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술은 삼성토

탈 만의 강점으로 그동안 난방용 연료, 페인트·세정제로 쓰이는 용제 등을 생산해왔다.

유석렬 사장은 “태양전지나 2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합성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제품인 액체 석유화학제품과 합성수지, 에너지의 삼각 비즈니스 체제를 구축해

2015년까지 매출 10조원, 영업이익 1조원을 목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에는 2250억원을 투자해 NCC(Naphtha Cracking Center)를 10만톤 증설하고, 장기적으로 대산공장 내

남아있는 30만평 부지에 제2의 방향족 플랜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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